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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4

물길 따라 섬이야기

한가람이라는 옛말에서 비롯한 한강은 큰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km가 넘는 강폭이 도시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자랑한다. 한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섬들이 
있는데 예전 한강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한강 섬들은 
개발 역사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던 난지도는 월드컵공원으로, 
뽕나무가 많은 섬이었던 잠실 일대는 빌딩숲이 되었다. 반대로 없던 섬이 생기기도 했는데 서래섬은 
올림픽대로가 건설될 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한강의 섬들은 퇴적과 침식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한강의 섬은 8곳이다. 그중에서 영등포구는 선유도, 
밤섬,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어 한강 속의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다. 각 섬들은 한강공원이나 
한강의 다리 위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의 가까운 휴식처이자 여가 생활의 터가 
되어주는 한강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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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섬들이 있는데 예전 한강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한강 섬들은 
개발 역사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코스 거리            2 2.5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HANGANG

한강 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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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과 활력이 살아있는 곳

여의도 한강공원 (밤섬조망)

여의도를 섬으로 만들어준 물길

샛강생태공원 (여의도 조망)

21

     여의도는 봄이 되면 벚꽃 나들이의 명소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지만 이곳에 위치한 밤섬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밤섬은 과거 주민 수백 명이 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살았으며 만들던 
배의 종류만 해도 열 가지가 넘었다. 이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배 만드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밤섬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한강 개발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구를 넓혀 한강이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 
밤섬을 폭파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62가구 443명의 거주민은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났고 이후 
20여 년간 자연 퇴적이 이뤄지다가 지금은 철새 도래지로 거듭났다. 이마저도 서강대교가 세워진 
후 철새 서식지가 위협받게 되었지만 초라하게 작아져 버린 밤섬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도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진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한강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기는 인파가 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밤섬을 조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산책하듯 서강대교를 걸어보며, 밤섬을 느껴보는 것을 추천한다.

      샛강생태공원이 위치한 여의도는 과거 배로 건너야 하는 모래섬이었다. 여의도와 영등포 사이를 
갈라놓은 작은 샛강 때문에 여의도는 섬이 되었지만 사실상 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1970년대 
중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의도는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방치되어 
있던 샛강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었다. 샛강이 가지고 있던 모습 그대로를 활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했고 벤치와 매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동식물의 휴식을 위해 가로등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 최고의 자연 친화형 공원이라고 불릴 만하다. 6km에 이르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생태공원의 우거진 수풀 너머로는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PLUS. 더 둘러보기

양화 한강공원
양화대교는 합정과 당산을 연결해 주는 다리이자 생태공원 
인 선유도로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풍경이 빼어나서 뱃놀 
이를 했다는 선유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 선유도 
의 모습을 갖추었다. 아치형 다리는 밤낮으로 아름답지만 
해가 질 무렵 그리고 어둠 속에 조명이 켜져 무지개 다리가 
되는 순간 특히 아름답다. 사람들은 무성하게 우거진 물 
억새길에서 사진을 찍고 5월이 되면 공원은 활짝 핀 장미꽃 
으로 붉게 물든다.




